
휴먼웨어 연구 제6권 제1호
Journal of Humanware
2023. 4. Vol.6. No.1. pp.63~82

지방 대학생의 일의 의미,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홍인*(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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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

었다. 이를 위하여 일의 의미, 학습민첩성, 진로준비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으며, 대구·경북권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분석에 130부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PSS 26.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의 

의미를 부여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나타나며, 학습민첩성이 발현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

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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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년실업, 취업난, 취포세대가 등장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이 되었으나, 1997년 IMF가 터진 이후 그야말로 취업대란

이 시작되었다. OECD(2020)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

은 취약계층으로 청년층을 지목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경제위기시 신규 고용을 중단함으로

써, 청년층은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일자

리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함선유 외, 2021). 2021년 10월,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하여 대학

생 10명 중 7명이 구직을 단념한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이렇게 대졸자의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경력 

축적 지연과 전 생애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성 감

소, 실업률 가중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증대 등의 부정적 결과로 귀결되므로, 대학졸업생의 취

업난은 청년 개인만의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손해인 것이다(강주연 외, 2015).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이 겪는 불안과 위기에 있어 지방대학생은 지방대학이라는 차별과 편

견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방대학생의 진

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상록, 2007). 대학시기는 입직 전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생은 지방대 출신이

라는 노동시장의 차별 관행 등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수도권은 68.7%이나, 비수도권은 66.0%로 수도권과는 여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2020). 그 밖의 연구(예를 들어, 김민순, 정영애, 2012; 장용희 외, 2016)를 통해서도 

지방대학생은 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취업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대학생의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정지애, 이제경(2018)은 

지방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고는 지방대학생의 진로준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출발하였다.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행이라는 진로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

고 준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예

림과 정혜원(2020)은 대학생의 진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지난 20년 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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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이 꾸준히 연구된 변인임을 밝혀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사회에 진출하

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 적성, 가치관 등의 조건을 고려하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장용희 외, 2016).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성공적인 취업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소병한 외, 2017), 이 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응 측면에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Roenkae & Pulkkinen, 1995). 그러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송영선, 송현정,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관련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시절의 진로준비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수반하며(이효

선, 2019), 직업에 의해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를 찾

을 수 있게 해준다(Savickas, 1997). 또한, 인간은 자신의 진로관련 행동과 직업관련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구축해나간다(Savickas, 2005). 탁진국 외(2015) 역시 자

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일을 의미화하는 것은 경력목표, 동기, 경력태도 등 직업 및 진

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신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

의 가치관에 맞게 일의 의미를 형성해 가며 결국 그것을 현명한 진로선택으로 이어가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과업이다(황매향 외, 2013). 그런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이현서, 심희경, 2016). 이와 유사한 맥락

으로, 정지애와 이제경(2018)은 지방대학생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재학생과 취업생 및 미취

업생이 지각하는 진로문제와 어려움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대상별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간은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학습을 통해 성장할 것이며(성은모, 진성희, 2019), 미래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학습

민첩성이 핵심인재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임창현 외, 2017). 학습민첩성은 사회변화에 민감

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학습민첩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우성미, 정홍인, 2022). 하지만 기업 조직구성원들의 학

습민첩성 향상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취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대학생들이

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을 사전에 향상시켜 준비된 인재들로 기업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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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성은모, 진성희, 2019). 이효선

(2019) 역시 학습민첩성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대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

과 관련된 변인의 하나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

만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학습민

첩성, 일의 의미 간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수의 역할,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진로 설계시 기초자료로 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

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의 의미

일(work)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의 수단으로(김수진, 2014), 사람은 누구나 일의 여러 

가지 역할 중 하나 또는 여러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며 직업 활동에 종사한다(이종은, 장재운, 

2009).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역할과 목적이 뚜렷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일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며(Wrzeniewski et al., 2003),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

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Harpaz & 

Fu, 2002). 즉, 일의 의미(meaning of work)란 자신의 일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인식

하는 마음가짐이며(양지혜 외, 2015),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일을 바라보고 만

들어가는 방식을 안내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다시 말해, 

일의 의미는 개인의 삶에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Rosso et al., 2010). 

이러한 맥락에서 Steger 등(2012)은 개인이 일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

에서의 긍정적 의미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둘째, 일을 통해 만드는 

의미로서 일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셋째, 공공의 선으로서의 동기차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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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일에 대해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은 채로 부모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직

업을 선택하거나, 남들이 하는 진로경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이 되지마자 스펙 쌓

기, 공무원 시험 등 전형적인 취업경로를 쫓아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황매향 

외, 2013). 따라서 대학생들은 경력개발에 핵심적인 이 시기에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자

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결국 일의 목적과 의미를 자신의 진로목표와 연결시켜야 한다(이지연, 2006).

한편, 우성미와 정홍인(2022)은 국내에서 발간된 일의 의미를 메타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Steger 등(2012)의 정의와 측정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정의를 기반으로 개인이 일에 대하여 갖는 신념, 가치 등의 마음가짐으로 정의하였다.

2. 학습민첩성

노동시장 입직을 앞둔 대학생은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성은모(2017, 2018) 역시 대학생은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민

첩하게 학습역량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학

업에 참여하고 능동적인 진로 준비를 위해서는 학습민첩성이 더욱 요구되는 역량이라 할 수 있

다. 학습민첩성이란 새롭고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을 적용하고 결과

를 창출하는 의지 및 능력(Lombardo & Eichinger, 2000)으로 처음 경험하는 낯선 환경에도 빠

르게 배우고 생각과 행동을 유연하게 하는 역량을 말한다(DeRue et al., 2012). Larkin(2015)은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특정기술, 경험, 일반적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민첩성

이라고 하였다. 

학습민첩성은 주로 기업맥락에서 핵심인재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 관련 연구(박현정, 2022; 성은모, 이성혜, 2020; 정홍인, 우성미, 

2021)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이 기업에 취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인재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학습민첩성을 사전에 향상시켜 준비된 인재들로 기업에 진출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원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성은모, 진성희,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습민첩성의 개념을 Lombardo와 Eichinger(2000)가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처음 직면하는 상



68   휴먼웨어 연구 제6권 제1호

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고 그것을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진로준비행동

2022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22년 대학생 취

업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3%는 취업준비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며, 29.6%는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

는 청년 취업시장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스

트레스로 인하여 대학생활보다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학점수를 획득하는 활동,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나 자료들을 갖추는 활동,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 등이 진로준비 및 실천행위이며 이러한 진로행동적인 측면을 진로준비행동이라

고 한다(김봉환, 1997).

진로는 대학생들의 미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것(유희영, 오윤정, 2019)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혜

선, 김봉환,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필요요건을 갖

추고,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취업 전략을 세우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써(이예진, 이기

학, 2010),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차원

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즉, 진로준비행동은 심리나 인지적 측면보다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행동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문승태, 박미하, 2013)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턴 등의 활동을 통한 직업경험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준비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차원으로 접근한 김봉환(1997)의 정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4. 변인 간의 관계 

McCaulley(2001)는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취하고, 문

제나 기회를 만났을 때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며, 자기성찰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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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매우 개방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구, 경북권 내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진로

준비행동을 연구한 정홍인, 우성미(2022)는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충북 소재 4년제 대학의 항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이

효선(2020)은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내가 선택한 진로가 확실할수록,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2년제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위영은 

외(2021) 역시 학습민첩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

민첩성과 주도적 진로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수연과 이희수(2020)는 학습민첩성을 통해 

주도적 진로행동이 발현되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DeRue et al.(2012)는 학습민첩성과 긍정적인 수행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같

은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 및 매개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접

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일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진로발달의 전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진로관련 과업

들에 대해서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신윤정, 2013), 일에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려

는 열망은 진로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Lips-Wiersma, 2002; Young & Valach, 2004). 일

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소명(Calling)을 바라보는 관점(박주현, 유성경, 

2012)에 따르면,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추구하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Weiss et al., 2004). 또한, 황매향 외(2013) 역시 자

신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일의 의미를 형성해 

가며 결국 그것을 현명한 진로선택으로 이어가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과업임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학습민첩성과 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학습민첩성 관련 

주요 단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장성진과 김정진(2021)은 학습민첩성과 연계한 주제어

로 대상, 주제, 철학 등 연구 주제의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민첩

성 개념이 일 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학습 상황을 전제로 할 때(McCall, 1994), 일 경험

을 지속해 나가면서 각각의 경험에서 원리를 수립하고 그것이 결국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Vicki(2014) 역시 학습민첩성이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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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지 못했던 문제나 기회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민첩

성이 뛰어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

한다는(장성진, 김정진, 2021)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국 일 경험을 통한 학습에 의해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학습민첩성, 종속변수는 진로준비행동, 매개변수로 일의 의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그림 1] 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대구, 경북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지방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송영선과 송현정(2015)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연구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현재 대학생의 과반수 이

상을 육성하고 있는 지방대학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와 인

근 주변 대학의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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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포하였다. 1차 조사(2021.10.14.~10.20.) 때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총 16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일의 의미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로 수집하기 위

하여 2차 조사(2021.12.09.~12.12.)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시 설문응답에 따른 기념품 제공을 

위하여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였으며, 2차 조사를 위하여 동일 학생들에게 설문을 요청하였고 

총 132부가 수거되었다. 1차, 2차 모두 설문 응답 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연구목적에 대하여 기

술하고 설문 작성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1차에 부여된 ID 중 2차에 응답한 ID를 일치시켰으

며, 수거된 132부의 설문 중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 스크리닝을 하였다. 설문 문항을 ‘5’ 또는 

‘3’등 설문문항과 관계없이 하나의 숫자로 체크하여 표준편차가 0으로 나온 논문 2편을 제외 후 

총 13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75명

(57.7%), 남학생은 55명(42.3%)이었으며, 1학년 27명(20.8%), 2학년 30명(23.1%), 3학년 34명

(26.2%), 4학년 39명(30.0%)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먼저, 일의 의미는 Steger 등(2012)이 개발한 WAMI(Working as Meaning Inventory)를 김수

진(2014)이 타당화한 한국판 일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직 학생이란 점을 고려하여 미

래지향형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Positive Meaning),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Meaning Making Through Work),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Greater Good 

Motivation)로 구성되어 있다. 일을 하는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

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는 자신의 일이 타인 및 사

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 큰 뜻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뜻한다. 

다음으로, 학습 민첩성은 임창현 외(2017)이 국내 조직 내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

도구를 대학생 대상으로 재타당화한 조현정 외(202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자기인식, 성장지향, 성찰추구, 행동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임은미, 이명숙(2003)이 수정 ·보완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

성활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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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의 주요변인인 학습민첩성, 일의 의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각 변인별 평균값은 3.05~3.91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성을 나타내는 

기준인 왜도 값은 -.41~.14를 첨도 값은 -.56~.42로 나타나 West, Fich, & Curran(95)가 제시한 

왜도는 2 이상, 첨도 7 이상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의 의미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 3.76 0.67 -0.03 -0.17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 3.83 0.69 -0.26 -0.02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 3.75 0.71 -0.28 0.42

학습
민첩성

자기인식 3.91 0.57 -0.41 0.37

성장지향 3.97 0.60 -0.65 0.39

성찰추구 3.41 0.79 -0.14 -0.56

행동변화 3.05 0.76 0.14 0.13

진로
준비
행동

정보수집 3.18 0.70 0.07 -0.04

도구구비 3.14 0.77 -0.02 -0.22

목표달성 3.11 0.83 -0.04 -0.39

<표 1> 변인의 기술통계 

다음으로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의 관련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2 ~ 

.4이면 낮은 상관관계, .4 ~ .6이면 상관이 있으며, .6 ~ .8이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성태제, 시기자, 2014). 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계수의 분포는 .342 ~ .542로 나타났다.

변인　 일의 의미 학습민첩성 진로준비행동
일의 의미 1 　 　

학습민첩성 .445** 1 　
진로준비행동 .542** .342** 1

***p<.001, **p<.01

<표 2> 변인 간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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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는 먼저 일의 의미와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1.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χ2=37.

269(df=32, p=.007), TLI=.985, CFI=.990, RMSEA=.036(신뢰구간 .000 ∼ .077)으로 적 합도 지

수의 기본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 2 df p TLI CFI RMSEA

기준값 - - - > .90 > .90 < .08

연구모형 37.269 32 .007 .985 .990 .036

***p<.001, **p<.01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3. 연구모형 분석

다음으로 가설적 구조모형에서 검증한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토대로 변인 간의 직접적

인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첫째, 대학생에게 일의 의미는 진로준비행

동(γ=.528, t=4.02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의 의미는 학습민첩성(γ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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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t=3.225***)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민첩성은 진로준비행동(γ=.184, 

t=1.399*)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매개효

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였다. 학습민첩성이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하려

면 독립변인인 일의 의미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하여야 하며, 독립

변인인 일의 의미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인인 학습민

첩성은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

개효과 측정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은 신

뢰구간이 .038~ .244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모형의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일의 의미 → 학습민첩성 .57*** .57***

학습민첩성 → 진로준비행동 .18** .18**

일의 의미 → 진로준비행동 .53** .11** .64**

<표 4> 모형의 직접 및 간접 효과분석 

V. 결론

2020년 1월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삶의 방식이 송두

리째 뒤바뀌었으며 노동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의 장벽은 더 높

아질 것이며, 지방대학생은 그마저도 갈 곳을 잃게 된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학교와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의 출발점에서 본 고를 기고하게 되

었다.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으로 이를 장려하

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일의 의미와 학습민첩성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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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대학생은 일하기 위한 

준비를 실천하게 될 수 있다. 일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는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Low et al., 2001), 진로목표를 분명하게 해준다(이지연, 2006). 일의 의

미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개인의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지방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성찰하면서 

일의 가치와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동체적 삶과 연결하는 등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질 높은 교과목 운영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설

계하여 스스로 일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전공과목에서 제공되는 지식적인 측면의 제공만으로는 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경 능력중심의 사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교과목에 NCS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학생을 양성

하기 위해서는 교과목과 NCS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관련 취업만을 장려하기보다는 

창직, 창업 등이 다양한 취업경로를 제시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진로 안에서도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교과목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COVID-19 등,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변화

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학습에 민첩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 학습민

섭청이 높을수록 진 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민첩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우성미, 정홍인, 2022). 이는, 학습민첩성은 학습자의 수행을 촉진하며

(DeRue et al., 2012), 학습민첩성 향상 교육을 통해 취업준비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요구를 

총족시킬수 있다(Roach, 2015)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성미와 정홍인(2022)

의 연구에서도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효선(2020) 역시 대학

생의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다. 이에, 학습민첩성은 경험과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역량으로 변화가 가능하므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습민첩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을 높임으로써 성공적으로 학업성취를 이루고 진로를 결정하여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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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

학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지방대학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신입생 충원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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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Work for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the Impact of 

Learning Ag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eong Hongin (Deagu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ploring the factors that can enh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the meaning of work, learning ag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region, and a total of 130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SPSS 26.0 and AMOS 21.0 programs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meaning of work is perceiv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re more likely to occur, and learning agility was found to have an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learning agility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work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ways to enh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Local university, Meaning of work,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arning agility


